
I.

21세기는 문화의 세기이다. 공간, 속도, 시간에 대한

개념변화와 대화형식의 변화로 세계의 문화는 동질화

되면서 유사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

들의 문화에 대한 정체성과 고유성을 확립시키려는

의식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문화상품으로

성공시켜 세계 무대로 나가기 위한 움직임 또한 활발

하다. 브로드웨이 공연에 성공한 에이컴의 뮤지컬

≪명성황후≫, 김덕수의 사물패놀이 등은 우리의 것을

소재로 현대인의 정서에 맞게 재구성하여 세계무대에

서 성공한 대표적인 공연예술이다. 공연예술을 통한

정체성의 확립과 자국 문화의 세계화는 문화외교에

아주 중요하며, 여기에 오페라 ≪황진이≫의 무대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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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Stage Costume Design for Opera ≪Whangjinie≫
- Focusing on Inner Image of Whangjinie -

Kyeong Seub Shin
Instructor, Dept. of Clothing, Sungshin Women’s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search and design stage costumes of Whangjinie focusing on inner
image of Whangjinie, present stage costumes of new image. Four steps were taken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The first step was to investigate the old documents and prior research about literature world
of Whangjinie. The second step was to analyze stage costumes of Whangjinie which were worn in
opera, movie. The third step was to design and make the stage costumes according to new images
Whangjinie which were extracted from above two research results. The new images of Whangjinie are
as follows

1. Whangjinie as a kisaeng(professional entertainer) 
She thirsted for new, materialistic love though she failed in love everytime.

2. Whangjinie as a woman.
She had a hard time by feeling an irresistible yearning for lover

3. Whangjinie as a poet. 
She expressed as a poetry her vanity and loneliness of life.

Using above three images, this study designed four new stage costumes of Whangjinie and two
designs of them were made really. But this study didn’t present historic costume of her age but expressed
modern mood in color and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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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연구, 디자인하는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1948년 서양의 대표적인 예술형식인 오페라가 우리

나라에 들어와 근 50 여 년 동안 많은 발전을 하였지

만1) 현재까지 공연된 오페라의 한국적 소재는 춘향전,

콩쥐팥쥐, 원효, 호동왕자 등에 불과하며, 공연횟수도

서양소재의 오페라에 비하면 월등히 낮아 한국의 얼

이 담긴 창작 오페라는 아직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

어 아쉬운 실정이다. 1998년 한국오페라 50년을 맞이

하여, 예술의 전당에서는‘오페라 페스티벌’이란 행사

주간을 가지고 오페라의 대중화와 한국적 소재를 다

룬 창작 오페라의 발전 계기를 고무시키고 있으며, 무

대미술, 무대의상 부분에 인터사원 제도를 시행하여

무대 미술과 의상을 연구하는 학생들에게 실제 무대

뒤의 현황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주

고 있다. 

무대의상은 시각적 상징을 이용하여 전달되는 무언

의 언어로 관객에게 극을 이해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

해주는 동시에 공연예술의 꽂이라 할 만큼 시각적으

로 보는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요소이다. 최근 우리

나라 공연예술계에서도 이전에 비해 무대의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무대의상의 창작성과 적절함이

극의 성공요인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것을 인정

하고 있다. 최근 대학의 의류계통의 학과에 무대의상

에 관한 교과목 개설 역시 고무적인 일이며, 이는 공

연예술에서 전문적 무대의상 연구자와 디자이너의 필

요성과 중요함을 나타낸 단면이라 할 수 있다. 무대의

상에 관한 이론과 실기가 함께 이루어진 교육체계가

아니라 그 동안 무대의상에 대한 국내 연구2)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며, 연구 대부분도 서양적 소재의 오

페라에 치중되어 있어, 한국적 소재의 오페라, 뮤지컬,

연극 등의 무대의상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작가 구상3)의 각본으로 1999년 4

월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된 한국 오페라단의 오페라

≪황진이≫에서 착용한 황진이의 무대의상을 연구, 디

자인하여 황진이의 새로운 모습을 위한 무대의상을

제시하여, 대학의 의류학 연구가 그 영역을 확대하고

다양화, 전문화하여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또 하나의

연구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과 내용은 첫째는 황진이에 대한 고문헌의

기록, 황진이의 문학세계에 대한 선행연구 그리고 황

진이 관련 소설을 분석하여 황진이의 새로운 이미지

를 제시하고, 둘째는 비디오 테이프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지금까지 상연되거나 공연된 황진이의 의상과

역사복식을 비교 연구하여 황진이 무대의상의 조형적

요소를 추출한다. 셋째는 이를 바탕으로 제시된 이미

지의 무대의상을 연구, 디자인하여 일러스트로 제시하

고, 그 중 두 스타일을 실제 제작한다. 그러나 황진이

의 무대의상을 역사적으로 고증하여 그 시대에 맞는

무대의상을 제시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전통복식의

이미지를 나타내면서, 형태, 색상 등은 현대적인 분위

기로 표현하고자 한다.

II. ≪ ≫

1. 오페라 ≪황진이≫의 개요

≪황진이≫는 이영조4)의 두 번째 오페라로, 황진이

의 고전기록을 바탕으로 구상이 대본을 써서 완성한

작품이다. 이장호5) 감독이‘영화같은 오페라’라는 모

토를 내걸고 연출하여 1999년 처음 공연된 창작 오페

라이며, 2000년 4월 예술의 전당에서 2회 째 공연되었

다. 한국적 소재의 오페라는 1950년 현제명의 ≪춘향

전≫을 시작으로 그간 35개 정도의 작품이 어렵게 공

연되었으나6), 실제 자주 공연되는 것은 몇 개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페라 ≪황진이≫는 서구적 형식에

한국의 전통 여인 황진이라는 인물을 담고 있어, 한국

적 소재의 세계화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또 하

나의 작품이라 할 수 있다. 

≪황진이≫는 전 4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품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서]

황진이의 어린시절

시재와 예능에 특출하며, 이를 짝사랑하는 이웃집

총각의 모습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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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막] 황진이 집 마루

이조판서의 손자, 대사간의 아들과 이룰 수 없는 사

랑에 빠져, 가문과 출신을 중시하는 현실 제도의 한계

를 실감한다. 자신의 운명을 예감하는 황진이는 자신

을 짝사랑하다가 죽은 총각의 상여가 집 앞에서 움직

이지 않자 <혼령에게 드리는 노래>로 상여를 전송하

고, 이에 놀란 어머니와의 갈등 속에서 황진이는 어머

니의 소실생활을 거부하고 자유롭게 살겠다며 기적에

이름을 올린다.

[제2막] 만월대

기생 명월이가 된 황진이는 빼어난 미모와 뛰어난

가무, 그리고 세련된 문학적 기질을 발휘해 많은 명사

들을 휘어잡는다. 수령 벽계수를 만나는 날, 황진이는

당대 명창 이사종을 보고 그의 풍류와 소리에 관심이

끌리나 이를 접어두고, <청산리 벽계수야>를 불러 의

식이 도도한 벽계수의 정신과 육체를 사로 잡는다.

[제 3막] 지족의 암자와 화담의 서사정

황진이는 출중한 재색과 뛰어난 관능미로 풍류를

아는 많은 명사들과 교분을 쌓으며, 동료 기생들의 의

식 또한 높이는데 앞장선다. 그러나 현실의 신분제도

와 관습에 좌절하고 고독감을 느껴 유생 화담과 대승

지족을 찾아가지만 심신만 잠시 달랬을 뿐, 그녀의 갈

등과 영혼의 욕구는 채우지 못한 채 돌아온다.

[제 4막]이사종과 황진이의 동거하는 집

황진이는 소리꾼 이사종을 찾아가 3년간의 계약 동

거생활을 하게 된다. 3년이 다가오자 이사종은 동거를

연장하자고 하나 황진이는 송별연을 준비한다. 이때

이사종 본처의 병 소식을 듣고 황진이는 이사종을 억

지로 보낸 후 허탈해하며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허리

베어내어>, <어져 내일이여> 등 황진이의 진솔한 사랑

을 노래한다. 이별 후 금강산을 유람하며 옛일을 회상

하는데 비바람 치는 폭풍 속에 어머니, 벽계수, 지족,

화담 등이 차례로 나타나며, 황진이의 몸과 혼령은 환

상처럼 사라진다. 

[종] 황진이의 무덤 앞

병마사 임백호가 쓸쓸한 황진이 무덤을 찾아 술을

따르며 기생, 마을 사람, 유생, 승려 등이 모두 함께

그녀에 대한 애정을 나타내는 합창을 하면서 막이 내

린다. 

2. 복식사적 배경

황진이는 조선 중기 송도의 명기로서 그 자색은 선

녀에 견줄 만큼 뛰어났고 노래와 춤과 거문고에 뛰어

났으며, 서사에 능하였다 함이 여러 기록에 전하고 있

으며8) 생존연대는 고증에 의하면 대개 연산군 말경

(1502년)에 나서 중종 17, 18년경에 한창 꽃다운 이름

을 날리고 중종 35년(1540년)에 40세 미만의 젊은 나

이에 죽은 것으로 추측된다9). 따라서 황진이의 복식사

적 배경은 1502년부터 1540년에 이르는 조선 초기의

복식을 살펴보아야 하나, 일반적으로 기녀복식이라 할

경우 조선 후기의 풍속도에 묘사된 기녀 모습을 연상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조선 전후기의 기녀복식의

특징을 함께 고찰하고자 한다<표 1>.

조선은 유교를 숭상한 철저한 신분계급의 사회였으

며, 이에 따라 복식의 구분이 엄격하였으며, 옷감, 옷

의 종류, 색상, 문양, 장신구에까지 금지 조항이 매우

까다로웠으나 기녀들에게만은 이례적으로 많은 예외

가 허용되어 사치스럽고 요란한 복장을 착용할 수 있

었다. 기녀는 신분상으로나 직업상으로 자신의 행위를

억제하지 않아도 되었으며, 당시 유교적인 윤리관의

제약을 받지 않았다. 또한 이성의 눈을 끌기 위해 타

고난 미모 못지않게 특기가 있어, 詩句, 書畵, 악기, 가

무에 능하거나 재치있는 말씨나 유모어를 잘 하여 명

성을 남기기도 하였다10). 

태종실록과 세종실록에 보면 기녀는 천인계급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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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황진이 관련 극의 공연 현황7)

제목 형식 연도 제작

황진이 영화 1957 극동영화사

황진이의 일생 영화 1961 이택균프로덕션

황진이의 첫 사랑 영화 1969 합동영화사

황진이 영화 1987 동아수출공사

황진이 뮤지컬 1996 MBC방송

황진이 오페라 1998, 2000 한국 오페라단

제 목 형 식 연 도 제 작



서 능라채색비단이 허용되었으며11) 금은으로 장식된

조화로 머리장식을 하고12) 사라능단으로 만든 신을 신

을 수 있었다. 이러한 사치는 양반 부녀자와 동등하게

허용되었으나 기녀의 사치는 그 위에 있었으며, 직업

상 교태를 자아내기 위해 다양한 착장 방법과 색상을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당시 풍속화에서 잘 나

타나고 있다. 

조선 초기의 여자복식을 보면13) 저고리 길이는 길

며, 옆선이 아래로 퍼져 지금의 두루마기 무와 같이

곁마기가 달려 있고, 소매는 통수의 직배래선으로 수

구에는 넓은 끝동이 달려 있고, 깃은 겉깃과 안깃 모

두 지금의 안깃 형태와 똑같이 되어 있다. 후기로 오

면서 저고리 길이, 진동, 수구가 짧아지고 소매도 착수

화되었으나 당시 기녀의 복식에 여러 가지 사치가 허

용된 점을 고려하면, 황진이의 복식은 이와는 구별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기녀 저고리의 기본 형태는 어염 저고

리와 다르지 않으나, 어느 시대나 길이가 몹시 짧아

‘동그래 저고리’라 하며14), 소매통이 몹시 좁고 곡선이

없어 직배래인데『靑莊館全書』에서 극단적으로 짧아

진 기녀의 저고리를 표현한 것을 보면‘소매에 팔을

꿰기가 몹시 어려웠고, 한 번 팔을 구부리면 솔기가

터졌으며 심한 경우에는 간신히 입고 벗기가 어려워

소매를 째고 벗기까지 하였다고 한다15). 저고리를 보

면 다홍색 안고름이 밖으로 보이고 있으며, 삼회장 저

고리가 금지되었다는 설이 있으나16) 풍속화에 저고리

를 보면 대부분 반회장, 삼회장 저고리를 입고 있으며,

색상은 노랑, 분홍, 초록, 연두에 깃과 고름은 자주색,

끝동은 남색을 주로 쓰고 있다. 깃·고름·끝동·곁마

기 등에 반복된 배색은 바탕색과 강한 색상대비를 이

루고 있으며, 가느다란 동정의 흰색은 전체 복장을 깔

끔하게 마무리시켜 얼굴에 시선을 머무르게 하는 것

같다<그림 1>.

치마는 전기와 후기에 큰 변화가 없이, 단지 저고리

길이의 변화와 함께 전체 길이의 변화와, 허리띠의 드

러남 정도만이 다를 뿐이다. 일반적으로 양반은 길고

풍성한 치마를 입고 서민과 천민은 짧은 치마를 착용

하였다. 그러나 풍속화에 나타난 기녀의 치마는 대부

분이 양반네들이 착용하는 길고 풍성한 거들치마로,

당시 사회에서 기녀가 가지는 특권을 엿 볼 수 있다.

저고리와는 대조적으로 풍성한 실루엣을 이루어 우아

하면서도 에로틱한 미를 보여준다. 치마자락을 끌어

올려 손으로 잡거나, 허리 춤에 끼거나 허리끈으로 두

른 형태를 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속옷이 밖으로 드러

남으로써 선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내었으며, 속옷은 때

에 따라 무릎까지 노출시키기도 하였다. 치마 색은 다

홍·옥색·연남색·진청색 등으로 다양하며 속바지와

속치마는 대부분 흰색이다. 조선시대 여인의 의복에서

허리띠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특히 기녀

복에서는 넓은 허리띠를 볼 수 있는데, 이는 기녀의

저고리가 짧아 저고리와 치마사이에 넓은 공간을 가

리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이러한 기녀 복식은 일반 사

대부 부녀자 복식의 저고리 길이가 단소화, 착수화되

고, 치마가 풍성한 형태로 변화하는데 직접적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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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조선 전·후기 여성 복식의 조형적 특징

전 기 후 기

길이가길고 화장, 진동, 수구가

품이 넓다 짧고 작은 반면

저고리
목판 깃 곁마기가 크다

직배래 소매 착수, 당코깃

짧고 가는 고름 고름의 길이가

곁마기 길어 짐

형태는 변화가 없으나, 후기로 가면서 저고리 길이가 짧아져 치마허리가 위로 올라감

치 마 혼전 다홍, 중년 남색, 노년 옥색·회색, 과부 흰색.

기녀 기본 형식에서 일탈.

전 기 후 기



을 주었다.

조선의 기녀는 속칭 트레머리라고 하는 얹은머리

형태를 하였으며, 풍속화에 나타난 기녀의 얹은머리는

비교적 크게 보이고 있어 당시 기녀의 사치를 엿볼 수

있다. 조선시대 여인은 유교적 내외 예절에 얽매여 외

출 시 반드시 얼굴을 가리고 다녔으나 기녀는 직업상

의 이유로 낯을 가리지 않아도 되었다. 따라서 기녀의

장옷이나 쓰개치마 착용은 양반 부녀자의 폐면용과는

달리 미적인 효과를 얻기 위함이었으며, 이외에도 조

선 기녀의 쓰개류에는 전모17), 가리마18), 아얌등이 있

었는데, 아얌을 제외한 모든 쓰개류를 풍속화에서 볼

수 있다<그림 2>. 그리고 화장은 일반 부녀자와 구별

되는 분대화장을 하였으며, 이러한 분대화장은 기녀의

직업을 상징하는 복식미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고찰에서 나타난 기녀 복식의 특징은 짧은

저고리, 풍성한 치마, 넓은 허리띠, 과장된 얹은머리,

다양한 쓰개, 분대화장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복식

의 조형적 특징은 기녀들의 부유함, 권력, 직업, 성적

매력, 자유로움을 상징해주었던 것 같다. 색상은 자연

색조에 가까운 차분한 느낌의 색조로서 고명도와 저

채도의 경향을 띠고 있으며, 대부분 동일색상 조화와

인접색상 조화를 이루어 침착한 느낌을 주며, 간혹 경

쾌한 보색대비도 볼 수 있다. 상하 면적대비에서는 상

의보다 하의가 저명도의 색채로 나타나 안정감을 주

고, 삼회장 혹은 반회장의 부차적 색채가 전체 옷 색

에 가미되어 변화와 리듬감을 주고 있다. 동정의 흰색

은 모든 색과 조화를 이루는 색으로 보는 이의 시선을

착용자의 얼굴로 끌어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III.

본 장에서는 실제 무대의상 디자인에 반영하기 위

해, 지금까지 공연되거나 상영된 오페라, 뮤지컬, 영화

등에 나타난 황진이의 무대의상을 비교하여 살펴보고

자 한다. 오페라 ≪황진이≫는 1999년 4월 15일 예술

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공연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두 차례 공연되었으며, 무대의상은 초연 때와 큰 차이

가 없다. 변창순이 디자인한 오페라 ≪황진이≫의 무

대의상은 조선 초기의 복식형태에 맞추어 디자인 한

것으로, 저고리 길이는 허리길이이고 곁마기가 달려

있고, 소매는 통수의 직배래선으로 수구에는 넓은 끝

동이 달려 있고, 깃은 겉깃과 안깃 모두 지금의 안깃

형태와 똑같이 되어 있으며, 막에 따라 색상 구분을

하였고, 소재는 무명을 사용한 것 같다. 

1막에서는 겨자색에 가까운 황색의 치마, 저고리를

착용하였고<그림 3>, 2막에서는 얹은머리에 남보라 계

통의 색의 의상을<그림 4>·<그림 5>, 3막에서는 흰색

을<그림 6>·<그림 7>, 4막 1장에서는 배자를 덧입은

청록색을<그림 8>·<그림 9>, 4막 2장에서는 황색계통

의 의상을 착용하였다<그림 10>. 카다로그에 표현된

일러스트에는 모두 거들치마로 속옷이 보이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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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한국미술』단오풍경 일부분 <그림 2>  『한국미술』전모 <그림 3>  오페라 ≪황진이≫ 1막의 무대의상



실제 공연 시에는 평범한 허리치마로 기녀 복식의 선

정적인 느낌은 표현된 것 같지 않으며 이는 조선 초기

복식의 조형적 특징으로 인한 것 같다. 영화에서는 배

우의 몸맵씨와 외모, 카메라 앵글 등으로 연출자가 나

타내고자 하는 인물의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으나, 일

반적으로 성악을 하는 오페라 배우인 경우 체격이 큰

경우가 많고, 서서 노래를 해야하기 때문에 높은 굽의

신발을 신을 수도 없고, 이를 관객이 바로 앞에서 감

상해야 하므로, 여기서 제고해야 할 점은 조선초기의

저고리, 치마는 배우가 입었을 경우 아주 키가 크거나

마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녀의 에로틱한 면을 나타

내 줄 수 없기 때문에 무대의상의 고증범위를 어디까

지 두어야 하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이에 비해 1957년 상영된 영화 ≪황진이≫에서는

쪽머리에 짧은 저고리와 치마를 착용하였고<그림 11>,

1987년 상영된 영화 ≪황진이≫역시 조선 후기 풍속도

의 기녀 복식에 현대적 미의식을 반영하여 에로틱한

황진이의 모습을 연출하였다<그림 12>. 1996년 공연된

MBC 뮤지컬 ≪황진이≫에서는 조선 후기 풍속도에

보이는 기녀 복식에 현대적 복식미를 반영하였다<그림

13>·<그림 14>. 16세기 복식의 고증자료가 부족하여

당시 이러한 의상을 착용한 점도 있었겠지만, 아마도

황진이의 에로틱한 면을 강조하다 보니, 조선 후기 풍

속도에 나온 기녀 복식의 조형적 특징 쪽으로 의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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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오페라 ≪황진이≫ 2막의

무대의상

<그림 5>  오페라 ≪황진이≫

2막의 무대의상

<그림 9>  오페라 ≪황진이≫

4막 1장의 무대의상

<그림 7>  오페라 ≪황진이≫

3막의 무대의상

<그림 6>  오페라 ≪황진이≫ 3막의 무대의상

<그림 8>  오페라 ≪황진이≫ 4막 1장의 무대의상



기본 방향을 설정한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도 해본다. 

일반적으로 무대의상을 디자인하는 데는 대략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역사적으로 연구하여 그 시

대에 맞는 의상을 제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

의 기술과 재료, 유행 등을 연구하여 그것에 응용하는

것이다19). 그러나 현대 무대의상 디자인에 있어 전자

의 방법만을 취할 수는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과거의

의상을 아무 변형없이 그대로 오늘날의 무대 위에 재

현해 놓는 것은 큰 의미가 없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역

사적인 고증이 불가결한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며20),

중요한 것은 의상에 그 시대의 인상을 부여하는 것으

로, 현대인에게 보여지는 극인 만큼 현대인의 심미적

감수성을 넘어설 정도의 역사적 고증은 필요치 않으

며, 일상생활에서 의상과는 달리 표현성에 중점을 두

어 무대효과를 본위로 제작되어야 할 것이다21). 

그러므로 황진이의 무대의상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는, 첫째는 황진이 생존 당시인 16세기 전기의 역사복

식을 그대로 재연할 것인가 둘째는 기녀라는 특수한

신분상 조선 일반 기녀복식의 조형적 요소를 시대에

관계없이 무대의상에 반영할 것인가 셋째는 전통적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디자이너의 의도에 따라 현대적

으로 디자인 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1999년 초연

된 오페라 ≪황진이≫는 16세기 전기의 복식을 충실

하게 고증하여 색으로 이미지를 나타낸 것이고, 영화

에서 나타난 황진이의 의상은 조선 일반 기녀 복식의

조형적 특징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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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오페라 ≪황진이≫ 4막 2장의 무대의상

<그림 11>  영화 ≪황진이≫ 영화의상, 1957

<그림 12>  영화 ≪황진이≫ 영화의상, 1985

<그림 13>  뮤지컬 ≪황진이≫

무대의상, 1996

<그림 14>  뮤지컬 ≪황진이≫ 무대의상, 1996



IV. ≪ ≫

1. 황진이의 내적이미지 분석

본 연구는 황진이의 문학세계를 중심으로 황진이를

소재로 한 현대 소설22) 그리고 오페라 ≪황진이≫의

대본을 분석하여, 황진이의 내적 이미지를 추출하여

무대의상 디자인에 반영하고자 한다. 봉건적이고 유독

여성에게 폐쇄적이던 이조시대에 숱한 시와 사랑에

얽힌 분방한 에피소드를 남긴 송도 명기 황진이(1502-

1540 추측)는 자신의 마음과 갈등을 표현하기 위해

많은 한시를 지었으며, 전해내려 오는 12편의 한시는,

황진이의 다음과 같은 내적 이미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기생으로서의 황진이」: 조선시대의 엄격한 관습과 제

도에 갈등을 느끼고 기적에 이름을 올린 황 진이

는 사회와 제도권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시작한다.

폐쇄적 봉건 사회에서 타고난 예능적 자질의 발휘

나 남성과의 교류에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그녀의

삶이 이를 반증하고 있으며, 음악가 이사종과의 시

한부 동거는 20세기 실존 철학자 샤르트르와 보봐

르의 계약결혼을 무색케 할 정도로 자유로운 여인

의 전위적인 개방성을 나타내 준다. 표면적으로는

풍류와 여자를 좋아한다고 하면서도 현실과 명리

를 따라가려는 벽계수의 모습을 보고 유명한 시조

“청산리 벽계수야”를 불러 의식이 도도한 벽계수

의 정신과 육체를 사로잡는 황진이의 모습, 도를

닦는 지족 선사의 무관심 척하는 위선이 가증스러

워 결국에는 지족 선사를 파괴시키는 황진이, 화담

에 대한 애끓음, 이사종과의 동거와 헤어짐 등에서

어느 한 사람에게 오랜 정을 주지 못하고 번번이

뼈저린 슬픔을 감수하면서도 때와 곳을 따라 현실

적인 새로운 사랑을 갈구하는 기생으로서의 황진

이를 엿볼 수 있다. 

「여인로서의 황진이」: 마음을 준 사람과 헤어진 후

사무치는 그리움에 몸부림쳐 어쩔 줄 모르고 괴로

워 하나, 이를 표면화시키지 않고 마음 속에서 삭

히려 애쓴다. 대사간의 아들과 이룰 수 없는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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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공연예술에 나타난 황진이 무대의상

막의 구분 형태 색상 두식

조선 전기 복식과 유사. 저고리는 길이가

1 막
길고, 짧은 고름, 소매 끝동, 곁마기가 달려

겨자색
얹은머리

있고, 허리부터 시작된 치마에는 주름이 뒤꽂이

오페라 풍성하게 잡혀 있음.

황진이 2 막 1막과 유사, 색상만 다름 남보라 얹은머리, 뒤꽂이

3 막 1막과 유사, 색상만 다름 흰색 얹은머리, 뒤꽂이

4 막 1막과 유사하나 4막 1장에서는 배자를
청록색, 황색 얹은머리, 뒤꽂이

덧입음

뮤지컬
조선 후기 복식에 현대적 감각 반영.

분홍, 빨강 등 얹은머리,뒤꽂이

황진이
1996년 짧은 저고리에 풍성한 실루엣의 치마, 

고명도, 고채도 사용 전모
현대적 감각의 숄을 두름.

1957년 19세기초 복식의 형태. (흑백으로 촬영) 쪽진머리

기녀로서 한창일때는
얹은머리, 조선 후기 복식

밝은색을 사용하고, 고독
영화 황진이

198 년
이조 풍속도에 나온 기녀 복식 형태. 

하거나 이별을 하는 장면
화려한 뒤꽂이

넓은 허리띠, 짧은 저고리, 풍성한
에서는 자주, 청록 등

쪽진머리

거들치마
저채도 현대적 색상 사용

너울, 전모

막의 구분 형 태 색 상 두 식



적 사랑에 괴로워하고, 자신을 짝사랑한 총각의 상

여 앞에서 그의 애달픈 사랑을 받아들이고 머리를

푸는 황진이, 이사종과 동거 생활이 끝나는 날, 본

처의 병환으로 이사종을 억지로 떠밀어 보낸 후

허탈해하며 자신의 진솔한 사랑을 노래하는 황진

이의 모습에서 님을 향한 애절한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시인으로서의 황진이」: 황진이는 사회의 기득권에 대

한 반감, 님을 향한 애절한 사랑, 인생의 허무와 쓸

쓸함을 시로서 표현하여 승화시키고 있으며, 여기

에서 시인으로서의 황진이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처럼 뛰어난 문학적 끼, 시대를 뛰어넘는 생각과

행동양식, 강한 듯 보이면서도 외면에 숨겨진 한없

는 유연함이야말로 황진이의 끝없는 매력의 원천

이 된다.

2. 디자인 기획

가. 테마

시대를 앞서가는 여인의 열정과 갈등

삶에 집념과 정열을 가진 女人, 

문학적 끼가 두드러진 詩人, 

개방적 자유로움을 지닌 妓人, 

시대를 뛰어넘는 생각과 행동양식 속에서, 

시대를 앞서가는 아름다운 영혼의 갈등 속에서

우리는 메마른 나뭇가지 같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

하게 된다. 

나. 디자인

본 연구는 복식사적 배경의 단순한 고증보다는 전

통적 이미지에 현대적 감각을 반영하여 디자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무대 위에서 입혀지는 의상은 표현성과

극적 효과를 이루기 위해서 적절한 과장과 단순화 과

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한 실루엣에 저채도의 배

색을 사용하여, 강한 황진이의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제 1막] 

사랑을 하는 여인으로서의 황진이와 기적에 이름을

올리는 기녀로서의 황진이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전통적인 속치마 실루엣에 숄을 걸치는 모습으로 디

자인하였고 머리는 쪽진머리를 하였다. 치마의 넓은

폭에는 블루계통의 여러 가지 옷감을 패치 워크하여

단순한 실루엣에 변화를 주고자 하였으며, 이와 보색

대비를 이루는 붉은 보라 계통의 숄을 두르게 하여 강

렬한 황진이의 성격을 나타내고자 하였으며, 숄의 다

양한 연출을 활용케 하고자 하였다. 소재는 실크로방

과 실크쉬폰을 사용하였다. 

[제 2막]

기녀로서의 황진이와 시인으로서의 황진이를 연출

하기 위해, 실크 로방을 소재로 한 전통 실루엣에 역

시 숄을 디자인하였다. 상의는 가로 핀턱을 박아 긴

하의의 무게감과 균형을 맞추었으며, 치마는 채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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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1막의 황진이 의상 일러스트 <그림 16>  소재와 컬러 <그림 17>  도식화



달리한 같은 소재를 5단계로 그레이딩시키고, 예복으

로 사용된 전행웃치마의 조형적 특징을 살려 목단 은

박을 박고 치마 끝에는 이와 조화를 이루도록 당초문

양 은박을 박은 후 나비 매듭을 달았다. 몸매와 옷이

비치게 하는 흰색 쉬폰 숄로 다양한 연출을 할 수 있

게 하였으며, 기녀로서의 선정적인 분위기를 유도하였

고 머리에 비녀를 꽂은 얹은 머리를 하였다. 예복인

전행 웃치마의 응용과 얹은 머리에 비녀는 기존의 관

습에서 벗어나려는 황진이의 자유로운 끼를 역으로

표현하고자 한 것이며, 동시에 외연의 확대로 인한 공

간 연출을 할 수 있다. 

[제 3막]

맞깃을 한 저고리에 허리가 가슴까지 올라 온 치마

를 입고, 숄을 걸치게 하여 쉼을 갈망하는 평범한 여

인에서 기생으로 살 수 밖에 없는 뜨거운 열정의 여인

을 표현하였다. 저고리가 가지는 깔끔한 단아함에 몸

에 꼭끼는 실루엣의 에로틱함을 함께 표현하여 황진

이의 삶 속에서 표현되는 모순성을 나타내고자 하였

다. 흰색에 가까운 회색 로방과 은사로 직물 자체에

무늬를 넣은 다크 블루 칼라의 소재를 사용하였고, 숄

은 흰색 쉬폰을 사용하였다. 원피스의 뒷부분은 허리

부터 4쪽을 덧대어 길게 늘어지게 하여 에로틱한 분

위기를 연출하고자 하였다.

[제 4막]

마음속으로는 보내고 싶지 않지만 이사종과 결별을

선언하는 황진이, 그 외로움에 방황하며 시로써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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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2막의 황진이 의상 일러스트

<그림 19>  소재와 컬러 <그림 20>  도식화

<그림 21>  3막의 황진이 의상 일러스트

<그림 22>  소재와 컬러

<그림 23>  도식화



의 마음을 달래는 황진이는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진정

시인이다. 빨강 치마에 변형된 검정 쓰개 치마를 두르

고, 아얌을 쓰게 하여 떠나는 여인, 외로운 시인의 모

습을 연출하였다. 쓰개치마의 착용 여부로 머무는 여

인과 떠나는 여인을 느낄 수 있으며, 소재는 모두 실

크로방을 사용하였다.

3. 실물제작

위의 네 디자인 중 2막과 3막의 의상을 실물 제작

하였으며, 무대의상은 다음과 같다.

[제 2막]의 황진이 무대의상

[제 3막]의 황진이 무대의상

V.

무대의상은 색과 실루엣으로 표현되는 시각적 이미

지와 그에 연관된 상징성을 이용하여 관객에게 배우

의 정체성과 극의 총체적인 효과를 높여주는 무언(無

言)의 대사, 배우의 배경이다. 특히 영상예술과 공연예

술에 익숙해진 현대인은 극의 스토리 뿐 아니라 무대

미술, 무대의상 등 세부적인 요소들에 전문적 수준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최근의 무대의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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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4막의 황진이 의상

<그림 25>  소재와 컬러

<그림 26>  도식화

<그림 27>  2막의 황진이 무대의상 <그림 28>  2막의 황진이 무대의상 부분 디테일 ; 은박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객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오페라 ≪황진이≫는 1999년 초연된 창작 오페라로,

무대의상은 황진이의 생존연대인 16세기 전기의 복식

을 바탕으로 디자인되었다. 곁마기가 붙은 긴 저고리

와 허리치마로 시대적 배경의 전달에는 충실하였으나,

실제 초연 공연을 보며 조금 다른 분위기의 무대의상

은 어떨까하고 내내 생각하였다. 공연을 보며 본인은

기녀 복식의 에로틱한 면이 조금 더 보충되고, 소재의

고급스러움과 커팅의 다양함으로 관객에게 제공하는

시각적 즐거움이 조금 더 강했으면 하는 느낌을 가졌

다. 물론 오페라의 성격상 음악적인 면이 중시되어야

하겠지만, 영상매체에 익숙해진 현대인들에게 제공하

는 공연예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보는 즐거움은 가

볍게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영화의 경우 카메라의

앵글과 배우들이 기본 스타일이 조화되어 화면상에는

연출자가 원하는 대로 표현될 수 있겠으나, 무대 위에

서 직접 관객에게 보여지는 오페라의 경우는 이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황진이의 내적 이미지를 분석하여

여인으로서의 황진이, 기생으로서의 황진이, 시인으로

서의 황진이를 추출하여 각 막의 무대의상 디자인에

적용하였다. 1막의 무대의상은 여인으로서의 황진이와

기녀로서의 황진이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전통적

분위기의 실루엣에 숄을 걸치는 모습으로 디자인하였

고 머리는 쪽진머리를 하였다. 치마에는 옷감을 패치

워크하여 단순한 실루엣에 현대적인 느낌을 주고자

하였으며, 이와 보색대비를 이루는 붉은 보라 계통의

숄을 두르게 하여 분명한 황진이의 성격을 주고자 하

였다. 2막의 무대의상은 인생의 철학을 배우려 하지만

기녀로서의 황진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연출하

기 위해, 실크 로방을 소재로 한 X 실루엣의 바디스와

치마에 숄을 디자인하였다. 바디스는 가로 핀턱을 박

아 무게감을 실었으며, 치마 단에는 채도를 달리한 같

은 소재를 5단계로 그레이딩시키고, 전행웃치마를 응

용한 앞의 긴 트레인의 목단 은박과 조화를 이루도록

당초문양 은박을 박고, 뒤에는 나비 매듭을 달았다. 3

막은 맞깃을 단 단아한 저고리에 가슴까지 올라오는

치마를 디자인하여 사고의 자유로움을 지향하는 기녀

로서의 황진이를 연출하였다. 흰색에 가까운 회색 로

방과 은사로 직물 자체에 무늬를 넣은 다크 블루 칼

라의 소재를 사용하였고, 숄은 흰색 쉬폰을 사용하였

다. 원피스의 뒷부분은 허리부터 4쪽을 덧대어 길게

늘어지게 하여 에로틱한 분위기를 표현하고자 했다. 4

막은 빨강 치마에 쓰개치마를 변형한 검정 망토를 걸

치고, 아얌을 쓰게 하여 떠나는 여인, 외로운 시인의

모습을 연출하였다. 이 중 2막과 3막의 의상을 실물

제작하였다.

의상 하나하나에 상징적 의미를 부가하기 보다는

복식의 조형적 특징에서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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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2막의 황진이 무대의상 부분

디테일 ; 은박과 매듭

<그림 30>  3막의 황진이 무대의상



으로 황진이의 내적 이미지를 나타내려 하였으며, 소

재는 실크 로방에 현대적 감각의 소재를 함께 사용하

여 고증 위주의 무대의상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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